
코팅결함 해결 X선 투시기술 개발
포항공대 제정호 교수팀 , 인체조직·의료기기 고배율 관찰 가능

포항공대 제정호 교수팀이 X선의 해상도와 선명도를 대폭 향상시켜 물질 내부구조를 나노수준으로 보거나

미세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초미세 X선 투시현미경 기술]을 스위스 EPFL, 타이완 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제정호 교수팀은 초미세 X선 투시현미경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기도금 현상을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5월9일자에 전기도금시 기포상의 금속증착현상(Building on Bubbles

in Metal Electrodeposition) 제목으로 발표했다.

전기도금은 금속코팅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로 자동차 가전 등 일상생활용품에서 반

도체, 항공재료 등 첨단장치에 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정호 교수팀은 금속에서 미세한 기체거품이 형성되고 이것이 코팅의 결함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거품에 새로운 금속막이 생성돼 코팅결함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

연구는 초미세 X선 투시현미경 기술로 물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

능했고, 또 초미세 X선 투시현미경 기술 개발로 향후 X선이 인체의 큰 조직을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혈관의 연동운동, 체내 극소형 의료기기의 동작상태, 항암약물과 인체의 상호작용, 암 종양의 파괴 등을

고배율로 투시·관찰하는데 쓸 수 있게 됐다.

(a) (b) : 초미세 X선 투시현미경 기술로 촬

영한 동영상의 대표적인 두 영상. 구리기판

(오른쪽 어두운 부분)에 코팅 중 수소기체

거품 위에 아연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한국-타이완-스위스 공동연구팀이 포

항방사광가속기로 촬영>

(c) (d) : 거품과 관련한 금속 성장 마이크로

구조의 상세 모습

제정호 교수팀은 초미세 X선 투시현미경 기술을 생명과학 및 고생물학 시료 연구, 신소재 및 반도체 소재

의 나노구조 규명, 나노기술 개발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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